
양현종-나성범-김하성 사실상 ML 진출 공식화

프로선수라면 누구나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하는 자신을 그린다. 개인은 물론
한국야구에도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K
BO리그 차원에서 보면 간판급 선수들
의 대거 이탈은 스타 부재라는 우려가
이어진다. 올 겨울, 어쩌면 수년 전의
‘스타 엑소더스’가 재현될 수도 있다.

2013년 류현진(당시 LA 다저스)이 나
타나기 전까지 KBO리그 출신 선수가
메이저리그(ML)에서 성공한 사례는 없
었다. 이 때문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야구의 꼭대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류현진의 성공
으로 현지에서도 KBO리거들에 대한 관
심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2014년 윤석
민(볼티모어 오리올스), 2015년 강정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2016년 김현수
(볼티모어), 박병호(미네소타 트윈스),
이대호(시애틀 매리너스), 오승환(세인
트루이스 카디널스) 등이 동시다발적으
로 ML 유니폼을 입었다.

올 시즌 종료 후에도 2010년대 중반
의 흐름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올 시
즌 후 프리에이전트(FA)가 되는 양현종
(32·KIA 타이거즈)과 포스팅시스템(비
공개 경쟁입찰) 자격을 얻는 김하성(25·
키움 히어로즈), 나성범(31·NC 다이노
스)이 주인공들이다. 여기에 지난해 포
스팅으로 해외 진출을 타진했던 김재환
(32·두산 베어스)처럼 깜짝 도전을 선언
하는 준척급 스타가 나올 수 있다는 이
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은 기량부터 이름값, 스타성 모
두 한국야구 최고 수준이다. ‘대투수’
양현종은 실력은 물론 인성까지 리그
최고 수준으로 꼽힌다. 나성범은 미국
애리조나 스프링캠프에 해마다 메이저
리그 구단 스카우트들을 몰고 다녔다.
김하성도 팀 선배였던 강정호의 뒤를
따라 리그 최고 유격수 반열에 올랐다.
MLB닷컴은 20일(한국시간) “김하성
이 올 시즌 포스팅시스템에 뛰어들 가

능성이 높다. 모든 팀과 계약이 가능하
다. 나이가 젊어 매력적”이라고 칭찬했
다. MLB닷컴은 일주일 전 “김하성은
강정호보다 콘택트와 수비능력이 뛰어
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연이은 극찬
이다.

물론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해외 진출
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NC와 키
움은 지금 포스트시즌의 시작점을 정하
기 위해 매 경기 혈투를 벌이고 있다. 가
을야구 가능성이 희박해진 KIA지만 양
현종도 개인의 꿈은 팀의 정규시즌을 모
두 마친 뒤 언급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
다. 하지만 셋 모두 더 큰 무대에서 뛰는
것이 오랜 소망이라는 사실까지는 숨기
지 않고 있다.

지난 시즌 후 김광현(세인트루이스)
에 이어 리그 투타 중심 선수들의 연이
은 이탈이 벌어질까.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KBO 별들의 ‘엑소더스’ 재현?
2013년류현진시작으로美진출활기
내년 간판선수 포스팅 가능성 커 관심
美언론,김하성등매력적카드로소개

올 시즌 후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는 KIA 양현종, 키움 김하성, NC 나성범(왼쪽부터)은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한다. 이들이 메이저리그 무대에
설 경우, KBO리그는 최고의 스타들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스포츠동아DB

KT 위즈 외국인타자 멜 로하스 주
니어(30)가 고열 증세로 20일 수원
LG 트윈스전에 결장했다. KT 이
강철 감독은 이날 경기에 앞서 “로
하스가 고열로 경기 출장이 어려
울 것 같다”며 “감기몸살 같기도
한데, 열이 많이 올라갔다. 오늘
아침에 열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

병원에선 그것(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까지도 생
각하고 있는 것 같다. 어느 정도 괜찮으면 대타까진 생
각했는데, 마지막으로 보고를 받은 뒤 쉽지 않겠다고 판
단했다”고 밝혔다. 로하스는 19일까지 올 시즌 팀의
136경기에 모두 출장해 타율 0.353(533타수 188안타),
46홈런, 132타점, 출루율 0.417의 성적을 거뒀다. 올 시
즌 가장 유력한 최우수선수(MVP) 후보다.

로하스 고열 증세…20일 LG전 결장

KT 로하스

편집｜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올해 KBO리그 포스트시즌(PS)이
11월 1일 막을 올린다.

KBO는 20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
에서 2020년 제8차 실행위원회(단장회
의)를 열고 올해 PS 운영 방안을 논의
했다. 올해 PS는 정규시즌 종료(10월
30일) 이틀 뒤인 11월 1일 개막한다. 와
일드카드 결정전(WC) 1차전(최대 2경
기)을 시작으로 준플레이오프(준PO·
11월 4일∼ )는 3전2승제, PO(11월
9일∼ )는 5전3승제, 한국시리즈(KS·
11월 17일∼ )는 7전4승제로 치러진다.
KS가 7차전까지 이어질 경우 PS는
11월 25일 막을 내린다.

KBO는 4월 7일 실행위에서 11월
15일 이후 진행되는 PS 경기는 모두
고척스카이돔에서 소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립경기 기준일인
11월 15일이 포함된 PO 1차전부터 고
척돔에서 진행한다.

또 실행위는 PS에 한해 심판 재량
비디오판독을 도입키로 했다. 심판 재
량 비디오판독은 PS 경기에서 팀의 신
청과 별도로 8회 이후부터 경기 종료
시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심판의 판단
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또 PS 엔트리에 등록된 30명의 선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 확진자 또는 증상 의심자 및 확
진자와 접촉한 자가 발생할 경우 최종
음성 판정을 받거나 필요한 격리를 마
칠 때까지 예비 엔트리 내에서 대체선
수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각
팀은 엔트리 제출 시 예비엔트리 명단
도 제출해야 한다.

PS 기간 중 경기장 내에서 코로나
19로인해경기가중단되는상황이발생
할 경우 강우콜드게임이 아닌 서스펜디
드게임 규정을 적용한다. 리그규정의 P
S 서스펜디드게임 규정에 따라 다음날
동일 대진일 경우 다음날 경기 이전, 다
음날이 이동일인 경우 이동일, 최종 경
기일경우다음날또는이동일에거행된
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포스트시즌, 11월 1일플레이볼!
플레이오프부터고척돔서만경기
KS 7차전갈경우 11월25일종료

야구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3

<많은사람이동시에특정장소로떠나는상황>


